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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려한 십자가

그리스도교의 상징으로서 십자가를 택한 것은 기적이라고 하고 

싶다. 중세기의 기고만장해진 그리스도교 천년 역사 속에서 ‘치욕’ 과 

‘나약 의 상징 같은 십자가를 그대로 그 상징으로 두어둔 것은 인의 

(人意)에 반한다. 한 때 무덤을 박차고 손에 승리의 기폭을 들고 영광 

과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부활의 예수를 상징으로 삼으려고 안간 

힘을 다 쓴 때가 있기도 했었는데 … .

그러나 중세기의 십자가는 극도로 화려해졌다. 재료로나 모양으 

로나 색깔로 보아 그건 이미 심미의 대상이 되어 버렸던 것이다. 그 

전통이 오늘 가톨릭에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.

이에 대해 신교는 모든 상의 파괴와 더불어 십자가를 소박성에 

로 환원하려고 했다. 그러나 그것도 점점 다듬어지고 화려해져 모양 

외에는 별 차이를 볼 수 없게 됐다. 오히려 처형된 예수상마저도 제 

거하므로 이제는 한 장식품 꼴이 돼 간다.

예수가 달린 십자가는 통나무 그대로였을 텐데 ! 비록 대패질 정 

도는 했을지 몰라도 곱게 할 목적은 물론 아니었으리라. 사람의 무게 

를 지탱할 만큼 튼튼하면 됐을 거고, 강도처럼 취급했으니 투박할수 

록 어울린다고 생각했으리라.

그런데 오늘의 교회에 걸린 십자가는 화려하다. 그것을 전면에



화려한 십자가 /  19

보면서 무얼 느낄까? 어떤 곳에는 화려한 십자가 위에 가시관까지 씌 

워 놓았다. 그 현장을 좀 실감나도록 재생하자는 목적인지는 몰라도 

그 역시 심미적 조화에 치중한 인상이다. 어떤 곳에는 거기에 여러 

색깔로 조명까지 해서 ‘환상적’ 인 십자가로，곧 지상의 십자가가 아 

니라 천상적 십자가로 보이게 한다. 왜들 그러고 싶어질까? 결국 ‘십 

자가 앞에 십자가 없이’ 있고 싶은 욕구 아닌가!

그대로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보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 그런 것 

아닐까? 십자가가 단란한 분위기를 해친다고 생각되거든 치워 버려 

라. 그래도 달아 두려거든 되도록 통나무의 원형대로 하라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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